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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봄학기 원서접수 마감 : 2016년 1월 31일

“北억류 임현수 목사”구명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퇴색되는 크리스마스 의미, 누가 원했을까?”

예수 탄생 그림이 그려진 맥도날

드 지점이 네티즌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테네시에 위치한 이 맥도날

드 창문에는 예수 탄생 그림과 함

께 “그 분은 예수”라는 문구를 적어

놓았다.

한 블로거에 의해 올려진 이 사진

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엄청난 인기

를 얻고 있다. 지난 22일현재, 약 13

만 4천 명 이상이 좋아요를 클릭하

샬 롬

장 애 인

선 교 회

( 대 표 

박모세 목사)가 지난 17일 저녁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탄 축하 파티와 제16회 장애

인 가족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이 선교회는 

1999년 LA에서 창립된 이래 남가주 지역은 물

론 전세계의 장애인들을 섬겨왔다. 장애인 센

터를 주5일 열며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다. 매

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는 예배도 함께 드

린다.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운동’도 벌여 현

재까지 31차에 걸쳐 휠체어 9,480대와 기타 

의료보조기구 4만 2,220점을 11개국에 보내 

장애인 5만명 이상을 도왔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가족을 돕

고 있기도 한데, 올해도  16 명의 학생들에게 

총 11,4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미 주 평 안 교 회
창립 40주년 기념 음악회

이 맥도날드 창문에는 예수 탄생 그림과 함께 “그 분은 예수”라는 문구를 적어놓았다. ⓒ SNS캡쳐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지난 17일 장애인 가족 16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미 주

평 안 교

회 ( 담

임 임승

진 목사)가 20일 성탄주일과 교회 창립 40주년

을 기념해 성탄음악회로 <헨델의 메시아>를 연

주했다. 박성근의 지휘로 소프라노 황혜경, 알

토 정희숙, 테너 전승철, 베이스 김동근, 오르간 

김영옥, 쳄발로 박헬렌과 함께 미주평안교회 연

합찬양대, 샬롬챔버오케스트라가 함께 했다. 

이들은 메시아를 구성하는 1부 예언과 탄생, 

2부 수난과 속죄, 3부 부활과 영생의 총 53곡 가

운데 무려 30곡을 연주하며 청중들에게 큰 감

동을 주었다.

임승진 담임목사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미주평안교회를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 억류 중 지난 16일 북

한 최고 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강

제 노역형을 선고 받은 임현수 목

사(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60)의 

무사 송환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이 진행 중에 있다.

서명운동 진행 측은 “임현수 목

사는 97년부터 꾸준히 북한과 캐나

다를 오가며 고아원, 유아원, 양로

원 등을 지원해온 인도주의적 활동

가”라며 “그런 임 목사가 북한 주민

들의 탈북을 돕고 종교를 통해 북

한 정권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죄목

으로 구금됐다”고 했다.

서명운동 진행 측은 “임현수 목

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

와 유엔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서명운동의 결과물은 캐나

다의 새로운 총리인 저스틴 트루도 

총리와 외교부 장관 스테판 디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세 사람

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22일 현재, 서명운동 목표 15,000 

명 중  11,252 명 이상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명운동 링크 주소

는 다음과 같다. 

[www.change.org/p/justin-

trudeau-get-canadian-human-

itarian-out-of-north-kore-

anson?recruiter=80954064&utm_

source=share_petition&utm_

med ium=f a c ebook&u tm_

campaign=share_page&utm_

term=mob-xs-no_src-no_

msg&fb_ref=Default] 

지민호 기자

미주평안교회가 20일 교회 본당에서 ‘창립40주년 기념 성탄축하 음악회’를 개최했다. 

샬롬장애인선교회
장애인 가족에게 장학금 전달 

고 8만 2천여 명이 코멘트를 달았

을 정도다.

테네시 스프링힐에 소재한 이 맥

도날드의 외관을 사진에 담은 사람

은 최근 미시간 주에서 이사온 에이

미 바질 씨. 바질 씨는 “내가 살던 디

트로이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던 광

경”이라며 “우리는 맥도날드가 그

린 이 예수탄생 그림이 위험하고 급

진적으로 해석되는 시대에 살고 있

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알고 기

독교인의 본을 보여주고 있음에 박

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지점장인 지나 울프 씨는 “아버지 

때부터 40년 간 이어져오던 가게의 

전통이다”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

가 퇴색되는 시대에 기독교인의 색

깔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

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 음  주 는  정 기  휴 간 입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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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정기총회를 마친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올

해는 LA한인회와 함께 사랑의 쌀 

나눔운동을 펼친다. 

남가주교협 측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타민

족 커뮤니티와 고통을 분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재율 수석부회장은 “주최측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의 운동

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단체가 참여해서 얼마의 쌀을 전

달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

떻게 전달했느냐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개인과 단체 모두가 도움을 신

청할 수 있는데, 특히 교인 50 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이 사랑의 쌀

을 신청할 경우 140여 교회에 1년 

간 분기별로 쌀 쿠폰을 배부할 예

정이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은 지난 21

일 시작되어 내년 2월 6일까지 계

속된다. 모금은 이 기간 내내 이

뤄지지만 쌀 신청은 내년 1월 4

일부터 22일까지 남가주교협 웹

사이트 www.scalckc.org에서 받

는다. 이메일 koreanchurch981@

gmail.com이나 우편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신문지상에 양식이 

공개된다. 약 1주일 간의 심사 및 

검토 후에 신청자들에겐 2월 1일

부터 6일까지 쿠폰이 발송되며 지

정된 마켓에서 쌀과 교환할 수 있

다. 

개인이나 타 단체와 달리 작은 

교회들의 쌀 신청은 오는 31일까

지 받으며 선정 작업을 거쳐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분기별 쿠폰

이 배부된다.

모든 모금과 쌀 배부는 2월 6일 

종료된다. 이 기간 동안의 재정 투

명성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감독 

아래 모든 후원금에 영수증을 발

급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주며 행

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정 상태

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김 수석부회장이 섬기고 

있는 나성소망교회, 갈릴리신학

대, 소망기도원이 각각 5천 달러, 

3천 달러, 2천 달러를 기탁했고 이

날 기자회견에서 류당열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총회 이

름으로 1천 달러, 제임스 안 한인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장

의사 이름으로 2천 달러를 기탁하

겠다고 밝혔다. 올해 모금 목표는 

10만 달러로 잡혔다.     

             김준형 기자

연말연시 겨울철이 되면 추위와 굶

주림으로 더욱 더 고통에 시달리는 불

우이웃들이 있다. 

사랑나눔선교회(대표 이춘준 목사)

는 그런 이들을 위해  지난 19일 토요일 

오전에 사랑의 점퍼와 음식을 준비하여 

선교회 인근 지역의 저소득층과 홈리스

들에게 나눠 줬다. 

이춘준 목사는 “그들의 환한 얼굴에

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

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바로 그런 그

들의 모습이 곧 나의 기쁨이 아닌가 생

각한다”며 “이러한 귀한 섬김의 사역을 

위한 주의 종으로 사용됨을 감사할 뿐

이다”라고 겸손해 했다. 

한편, 사랑나눔선교회는 지역 사회 

구제 선교에 꾸준히 헌신하고 있는 단

체 중 하나다.

성탄절을 맞아 하늘샘교회(담임 

송재호 목사)가 지난 19일 멕시코

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이번 단기선교에서는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

물을 멕시코 빈민 지역에 전달했다.

하늘샘교회는 멕시코 티화나의 

빈민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음

식과 옷, 신발, 학용품을 나눠주며 

선교하고 있다. 

티화나는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있는 도시로 빈민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다.

송재호 담임목사는 “교회는 건강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

하는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야 한다”

고 강조하며 그 일환으로 선교에 헌

신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LA한인회와 남가주 교계 인사들이 ‘사랑의 쌀나눔’ 운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지난 21일 한인회관에서 열었다.

성탄절을 맞아 하늘샘교회(담임 송재호 목사)가 멕시코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로스엔젤레스 기독교교회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로스엔젤레스 기독교교회협의회 

제3차 정기총회가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LA한인타운 JJ그랜드호

텔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 총회는 1부는 예배, 2

부는 정기총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2대 회장 표세흥 목사

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동명 목사 기

도, 류당열 목사 설교, 전재학 목사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정기총회는 의장 표세흥 목

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개회선언, 전

회의록 낭독, 3대 회장 선출, 신구

임원 교체, 3대 회장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3대 신임회장

은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류당

열 목사가 선출됐다. 

신임임원은 추후 선정 발표하기

로 했다. 

류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이 협의

회가 세계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통

한 지역 사회 복음화에 헌신하는 모

범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

없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협의회는 지난 2000년 

로스엔젤레스 지역 한인교회를 대

표하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교회

협의체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선

교와 봉사 및 구제 사업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이영인 기자

3대 회장 류당열 목사 선출…세계선교와 구제 지향 협의회 이끌것

“사랑나눔선교회…홈리스들과 점퍼와 음식나눠 ”

“남가주교협 ‘사랑의쌀 나눔’본격 준비”
모금은 12월 21일 시작, 쌀 신청은 1월 4일부터 … 작은 교회에는 1년간 쌀 후원

“하늘샘교회 성탄절 멕시코 단기선교”

사랑나눔선교회가 저소득층과 홈리스들에게 물품을 나눠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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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고 창망한 바다 위에서 긴긴 시간을 외로이 보내는 선원들

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곁눈 팔지 않고 오

래 걸어온 한인 선교단체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가든그로

브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신우세계선교회(8550 Garden Grove 

Blvd. #206)는 지난 1983년에 창립돼 닻을 올린 이래 무려 32년 

동안 소리소문 없이 롱비치항과 LA항에서 선원 복음화라는 특

수선교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간 한 가

지 사역을 꾸준히 하기도 쉽지 않음을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 아

닐 수 없다. 쉽게 달아오르고 빠르게 식는 양은냄비 같은 국민성

이 한인의 약점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부모님 세대인 전익

삼 장로님, 임영규 장로님, 최헌우 목사님, 박계로 목사님 등이 

선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민 와서 미국에서 살지만 언젠가

는 미국에 북한 배가 들어오게 될 때 한 핏줄에게 복음을 전하겠

다는 소망을 품으신 것이 동기였지요.”

신우세계선교회 선교사인 장철호 목사(맨 오른쪽)가 선상에서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신우세계선교회� 장철호� 선교사� ·김� 용� 현� 회장

롱비치 항구에서 선원들 상대로 세계선교

1986년부터 선교회에서 활동하다 7년 전

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현 장로는 “지금

은 다섯 명만 모여도 선교하자는 얘기를 하

는 시대지만, 당시는 그렇지 못했다. 대부분

의 한인교회들이 선교에 눈 뜨지 못하고 있었

다”며 “신우세계선교회는 그 시절 많은 교회

들을 선교지와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

고 회고했다.

작은 공항 크기인 터미널이 12개나 있

는 롱비치항과 LA항에 들어오는 배는 무려 

8,000~1만6,000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초대

형 선박들. 한 배에는 보통 30명 이하의 선

원들이 타고 있으며 이들은 정박한 항구에서 

2~4일 정도를 보낸다. 고된 업무에도 소득은 

시원치 않아 거의 중국, 인도, 베트남, 캄보디

아 등의 국민들이다. 중국-미국간 물동량이 

워낙 커 중국인이 가장 많고, 중남미나 아프

리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선원들은 노도

를 헤치며 항해하는 동안 휴식시간에도 성인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 일쑤이고 설사 크

리스천이라 해도 항구에서 맞은 주일에 교회

에 나가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게다가 터미널에 배를 대는 주선료가 상

승하면서 선사들이 정박시간을 줄이고 있고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의 신원 조회를 거

쳐 연방 운송안정청(TSA)의 운송노무자인증 

카드(TWIC)를 발급받은 사람만 게이트를 거

쳐 출입할 수 있어 선교 환경을 열악하게 하

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선교

회는 항구에 소재한 선원센터 또는 배안(1년

은 다녀야 길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터미널

이 복잡하고 출렁이는 사선의 구름다리를 통

해 5~10층 높이의 배에 오르는 승선 방법도 

터미널마다 다르다)으로 찾아가 비기독교인

이 대다수인  선원들에게 제한된 시간에 복음

을 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상담해 준다. 또 

믿는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훈

련시켜 바다끝을 ‘땅끝’ 삼아 배 안에서 영혼

들을 섬기도록 무장시킨다. 모든 것을 스스로 

구입해서 써야 하는 선원들에게 화장지, 치약 

등 생필품을 사주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LA에서 선원선교

학교를 연 적도 있다. 50여 회원을 두고 있는 

선교회는 북가주 오클랜드와 워싱턴주 타코

마에도 선교사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수십 년간 펼쳐온 

저력을 바탕으로 임원 출신인 곽동원 선교사

(러시아), 김영호 선교사(캄보디아) 등 여러 

명을 파송해 협력선교를 하면서 선교사 자녀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인터넷이 되지 않

는 망망대해에서 인생을 보내는 선원들은 너

무나 외롭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몹시 

반깁니다. 이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일

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3세계 국가들

에 찾아가서 선교하려면 많은 돈과 시간이 드

는데 이곳에 앉아서 그들을 만날 수 있으니 

항구야말로 황금어장입니다. '곧 롱비치에 들

어가는 데 와서 예배를 드려 달라'는 소식을 

들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CCC 대표간사 출신으로 2개월 전 두 항구

를 맡는 선교사로 임명돼 업무를 파악하고 선

교회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는 장철호 

목사는 “매주 항구를 찾아 영혼들을 돌본다. 

최근 한  스리랑카인을 선원센터로 데려와 음

식을 나누고 깊은 영적 대화를 했다. 그는 45

일에 걸쳐 롱비치-샌프란시스코-중국-캐나

다-롱비치를 오가는데 바다에서 30일, 육지

에서 15일을 보낸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 ‘선박 목자’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

다. 또 “지난 번에 갔더니 이단들이 전도하고 

있더라”며 “말씀 묵상과 기도 등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고 회원들에게 카톡으로 중보기도

를 부탁한 

뒤 항구를 

찾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

령자들의 소천으로 회원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

는 사람 7,000명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새

로운 분들을 보내주실 줄 믿는다”며 “그동안 

너무 조용히 활동한 것 같아 앞으로는 홍보에

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

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일하는 신우세

계선교회는 3개월마다 재정보고를 해 투명

성을 유지하고 있다. 후원금의 99%를 선교

비 및 사무실 렌트로 지출하고 나머지 운영

비는 임원들이 댄다. 매달 첫째 토요일 기도

회 겸 임원회를 열면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

절’을 앞당기겠다는 열망을 지닌 한인들의 합

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문의: 714-474-9007(장철호 목사)

     김장섭 전문위원

 32년간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 선원들에게 복음 전파

 생필품 선물하고 협력선교사 파송해 동역…장학사업도 

저 낮은 곳을 향하여 � 

32년을 한결

같이 선원 복

음화에 매진

해온 신우세

계 선 교 회 의  

선교사 장철

호 목사(왼쪽)

와 회장 김용

현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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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성로원교회 김상호  담임목사 취임예배 드려”

은혜성로원교회 성도들과 축하객들이 김상호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마친 후 다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혜성로원교회 김상호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지난 20일 오후 3시 이 

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예배는 양용집 목사(남

가주만남의교회 담임) 사회로 시작

돼 박형만 장로 대표기도, 백건길 장

로 성경봉독, 이 교회 찬양대의 찬

양, 지윤성 목사(안디옥교회 담임) 

설교, 이명수 목사(청운교회 담임) 

권면, 취임패와 꽃다발 증정, 조현주 

집사 축가, 김원종 목사(미주목회자

성경연구원 총무) 축사, 김상호 목

사 취임사, 고용우 장로 인사 및 광

고, 김상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

행됐다.

지윤성 목사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렘36:1-8) 주제의 말씀 선포

를 통해 “목사란 교회의 가장 중요

한 직분자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며 “충성된 일꾼이란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자자 곁의 바룩

처럼 첫째, 주인(하나님)이 부르면 

즉시 ‘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둘째, 소리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

람, 셋째, 힘든 일도 감당하는 사람, 

넷째,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사

람”이라고 했다. 또 성도들을 향해

서는 주의 종이 그러한 충성된 일꾼

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으로 함

께 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호 목사는 “이렇게 좋은 장소

에 위치한 은혜성로원교회의 담임

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며 “지역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

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임사

를 대신했다.

취임예배가 끝난 후에는 인근 한 

음식점에서 교회가 마련한 저녁식

사를 즐기며 다함께 새로 취임한 담

임목사와 은혜성로원교회의 미래

를 축복했다. 

   이영인 기자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탈북민 자녀에게 5천 달러 장학금 전달”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와 엔키아선교회가 공동으로 탈북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가 바

자회를 통해 마련했다.

◈하나투어와 함께 하는 은혜와 감동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④

<예루살렘 편>  
평화의 도시(Ir=도시, Shalom=평화)라는 뜻의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도시로 그 역사가 무려 3000년 전으

로 거슬러 올라간다. BC 1000년경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운 

이래 이곳은 나라명이 바뀌고 주민들이 이주하는 등 질곡의 역사를 

거쳐왔다. 현재 예루살렘은 성경상의 예루살렘 성(Old City)과 19

세기 말 이후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신시가지(New City)로 구분된

다. 예루살렘 성은 16세기 오스만투르크 슐레이만 1세가 쌓은 사방 

1km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신시가지는 그 주변으로 계속 확

장되고 있다. 성 안에는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성지들이 자리하고 

있어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의: 엘에이 본사(213)736-1212

      김상준 메니저(213)201-5369 

      무료전화: 1-877-464-6121

       FAX: (213)736-1221, (646)349-3971

웹사이트: www.usahanatour.com 

주소: 3053 WEST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십자가의 길(비아 돌로로사)는 

‘슬픔의 길’이라는 뜻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

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십

자가 수난의 길을 말한다. 오늘날 

순례자들이 걷는 이 길에 마련된 

14개 장소는 18세기에 확정됐으

며, 19세기 이후 고고학 발굴을 통

해 정해진 곳도 있다.

◈십자가의 길 14곳
▶제1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을 받으시던 빌라도 법정이

다. ▶제2지점은 가시관을 씌우

고, 홍포를 입혀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한 곳이다. ▶제3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

다 처음 쓰러진 곳이다. ▶제4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

하는 성모 마리아를 만난 곳이

다. ▶제5지점은 구레네 사람 시

몬(Simon of Cyrene)이 십자가를 

대신 진 곳이다. ▶제6지점은 성 

베로니카가 물수건으로 예수 그

리스도의 얼굴을 닦아주었다는 

곳이다. ▶제7지점은 예수 그리

스도가 두 번째로 쓰러진 곳이다. 

▶제8지점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가 너

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눅23:28)

고 말씀하신 곳이다. ▶제9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 번째로 쓰러

진 곳으로, 곱틱 교회가 서 있다. 

☞ 시온산 지구(하) - 십자가의 길

▶제10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긴 곳이다.(요 19:23 ~ 

24) ▶제11지점은 예수 그리스

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다. 

(눅 23:33) ▶제12지점은 예수 그

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

신 곳이다.(마 27:45~ 51) ▶제

13지점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

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린 후(마 

27:59), 제14지점에서 그가 자기

의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냈다.(마 27:60 ~ 61)

※ 제10지점에서 제14지점까지

는 처형의 목적지인 골고다 언덕 

위로, 지금의 성묘 교회 안에 있

다. <계속>  

메니저 김상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이하 여

성목사회, 회장 강지원 목사)가 지

난 10월 중순 탈북민 자녀들의 장학

금을 마련하고자 연 바자회의 수익

금으로 17명에게 300불씩을 전달

했다. 여성 목회자들이 직접 물건을 

후원받고 음식을 장만했으며 발로 

뛰어 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지난  22일 한우리장로교회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은 여성목사회

와 탈북민 단체인 엔키아선교회가 

공동으로 열었다.

회장 강지원 목사는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설교에

서 “하나님의 섭리는 연단과 훈련

을 통해서 이뤄진다”면서 “탈북민

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라. 눈물의 기도가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 말했다.

헬렌 김 목사(수석부회장) 사회

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이순자 목사

(서기) 기도, 샤론 신 목사(부회장) 

성경봉독(시편 30: 10-12), 강지원 

목사 설교, 정경희 목사(총무) 광고, 

김종용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수

석부회장)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장학금 수여식은 엔키아선교회 

김영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이

우형 목사가 기도하고 백지영 목사

(여성목사회 증경회장), 김재율 목

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수석

부회장)가 축사를, 엄규서 목사(남

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임태랑 회

장(민주평통LA)이 격려사를 전했

다. 장학금 수여식 후 김관진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가 기도

했다.

엔키아선교회의 김영구 목사는 

“탈북민 자녀들도 어떤 편견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한다. 이들

이 통일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 말했다. 이 선교회는 내년 

6.25 기념일에 탈북민 170 명을 초

청해 간증, 연합예배, 한국 방문 등

의 계획을 갖고 있다. 엔키아선교회

는 탈북민 가정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돌봄의 사역, 나눔 

및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바자회 수익금으로 17명에게… 엔키아선교회와 공동으로



1. 성도의 참된 즐거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왜 

즐거움이 됩니까? 쉽게 설명해서 그리스

도의 고난은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시

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

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

스도의 사람이 된 후에 예수님의 남은 뜻

인,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사는 것을 말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예수님

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

리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수모와 행패와 

침 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히고, 피 흘

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 한 마디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애 전

체가 신적작정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대

속하시는 희생양으로서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예수님의 끝은 아니었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님을 약

속대로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생명부활

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보

좌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와 더불어 세

계를 지배하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예수님

은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재림하셔

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리스도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신

령한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도 그리스도

의 남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적으

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하는데 따르는 의무를 감당하고 철저한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예수님과 더불어 그

리스도의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영원히 같이 살 때에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2. 성도가 당하는 불시험의 이유: 연단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씀합

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시련

은 우리의 영적소속에 대한 마귀의 핍박

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본문에서는 “불시험”이란 단어를 사용

합니다. 불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첫 

순교자로 일곱 집사님 중에 스데반이 돌

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

람들이 예루살렘교회에 박해를 가합니

다.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유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당할 

때에 불기운이 연기와 함께 숨통을 막아

오지만 그들은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

까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순교자들은 찬

송하는 모습을 통해 천국과 내세 소망을 

입체적으로 증거 했습니다. 이것이 불시

험입니다. 그런 믿음의 순교자들이 우리

의 신앙선배가 되셨기에 복음은 땅 끝까

지 힘 있게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불시험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련이라는 것

입니다. 이는 더 온전한 자격을 갖추어 

지도록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죽이려

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

에 아주 순결하고 온전한 영적인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불로 시련하신다는 것

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다니엘 3장에 등장

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가 왕궁의 교육을 받고는 왕의 행정에 참

여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들의 질투로 인해 그들은 위기에 빠집니

다. 두라평지에 세운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기로 하는 왕의 명령

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

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락하신 상태였다

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바벨론

에게 망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은 믿음의 유대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

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박

해로 인해 노예로 신음하고 멸시와 고통 

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겪은 사건은 신앙의 각성제

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평소보다 칠 배나 더 뜨

거운 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그 불꽃 가운데 함께 들어가셔서 그

들을 생명싸개로 덮어서 불꽃이 그들을 

그을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습니

다. 이는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락하

심으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통치자 되심

을 이방인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고백하

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3. 성도의 복: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러므로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예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

다. 아무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다면 이를 즐거워하고 감사

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것 

자체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의 증거

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가 그리스

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더

불어 훗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생복

락에 들어갈 때에 영원한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두고 기뻐하

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

고, 불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정

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 주십

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다 쓰실 때까지 살

리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 해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15절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의 일에 괜히 참여하다가 살인이

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

하다가 얻어터지고 고난당하는 것을 핍

박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 값에 대한 당연한 보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

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

찌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

혼을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 신탁하라

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길 자원하는 열심을 가지

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목숨 원하시면 기꺼이 주님께 드리

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

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하

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지…, 우리 모두 예수님의 남은 뜻을 이루

어 드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

여하기를 힘쓰는 성숙된 성도, 의리와 인

격을 갖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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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철이 끝나면 농부들은 갈무

리를 한다. 사용했던 농기구들을 잘 

씻어두고, 혹 심하게 마모된 연장이 

있으면 미리 대장간을 찾아가  수

선한다. 

갈무리를 하다가 내 것이 아닌 물

건이 발견되면 얼른 제 주인을 찾

아 준다. 농기구뿐만이 아니다. 서

로 도우며 어려움 없이 한 해를 보

낸 이웃들을 찾아가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고마움을 표현한다. 

이제 2015년을 갈무리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의 마음을 갈무

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무리

하며, 이웃들과의 삶을 갈무리해야 

한다. 그렇게 잘 정리한 후에 영광

스러운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정

리해야 한다. 연초부터 미루어 왔던 

생각들을 마무리해야 한다.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 하

나가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다. 어

제도 온종일 그 생각을 했고, 오늘

도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일도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하리라고 예상할 때에 우리는 끔찍

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다가 흐지부지 기억의 뒤편

으로 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언제 다시 

튀어나와 또 괴롭힐지 모른다. 마

음의 창고 문을 열고 이런 생각들

을 찾아내어야 한다. 종이에 적어놓

고 기도 가운데 하나씩 지워가면서 

갈무리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갈무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

종하며 살아왔는가를 자신에게 진

지하게 물어보아야 한다. 순종을 유

보하느라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

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어

려우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라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

비하고 계신 분이다. 수시로 우리

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를 기뻐하

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

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한다. 그

리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장면을 볼 수 있

어야 한다.

이웃들과의 삶도 잘 갈무리해야 

한다. 맺힌 일이 있으면 풀어버리

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녹여버리

며,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신뢰와 

사랑의 들판으로 날려 보내야 한다. 

원수지고 사는 삶보다 화목하며 사

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 한 사람

과 풀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과 푸

는 일은 훨씬 더 쉬운 일이 될 것이

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라. 화목은 

하나님의 특허다.

갈무리는 남을 위해서 하는 일

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

는 일이다. 내년에 더 풍성한 농사

를 짓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다. 평범한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더 정신이 없어”하면서 떠밀려 살

아갈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은 소음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도우

심을 구하면서 한 해를 잘 갈무리 

할 것이다. 살아본 적이 없는 2016

년을 더 잘 살기 위해서…    

갈무리 해야 할 시간 

급변해 가는 21세기의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다문화 사회로

의 전환이다. 교통수단과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매스컴 등의 영향으로 

세계는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

었다. 어떤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의 이주민은 하루에 약 2억 명

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

는 세계가 자신들의 문화와 활동의 

영역을 자국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함께 나눌 수 있는 

국제화(Globalism) 시대로 변화하게 

하였다. 즉, 자국만의 문화를 고집하

던 시대가 아닌 다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로 세계는 변

화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단지 미국

에서뿐만 아니라 5,000년 역사 속에

서 단일 민족임을 자랑하던 한국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얼마 전에 시

대적 변화 속에서 교회의 복음주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문화 사

회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르는 교

회의 책임을 선언한 바 있다. 그들

은 1972년부터 시작한 자신들의 연

구를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사회적 

변화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연

합(Evangelical Christian for Racial 

Justice)과 다문화 민족 선교의 사명

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이

야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서는 6가지의 원리

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6가

지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류

는 하나의 인종이다. 둘째, 인류의 인

종은 다양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셋째, 인류의 인종은 하나님과 관계

에서 멀어져 타락하였다. 넷째, 하나

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

셨으며,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

님이다. 다섯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

에서 새롭게 창조된 인류들의 모임

이다. 여섯째,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

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복음의 일꾼이 되어

야 한다. 

지금까지 “다문화”라고 하는 단어

는 현 시대의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

되지 않았던 단어이다. 우리는 너무

나도 당연하게 교회의 구성원은 단

일화된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 특별히 한

국교회는 수천 년 동안 순혈주의, 단

일민족, 단일문화를 유지해 온 역사

를 기반에 두고 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우리는 쉽게 교회를 구분

할 때 “백인교회”, “흑인교회”, 그리

고 “한국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함으

로써 교회는 당연하게 단일화된 구

성원들이 자신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모이는 것이라고 생

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21세기의 변

화 중에서 하나가 다문화 현상, 다민

족 목회라는 시도이다. 

그러면 다문화 목회는 어떤 장점

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는 다문화 목

회는 “전도” 뿐 아니라 “선교”를 포

괄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는 지금까지 전도는 국내에서 그리

고 선교는 국외에서 복음을 전파하

는 행위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다

문화 시대”에의  변화 중 하나는 바

로 전도와 선교를 국내에서 이주민

들을 대상으로 실현할수 있게 되었

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교회들은 이

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선교와 다문

화 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감

당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다문화 목회는 “목회와 선

교”를 함께 포괄하고 중요한 사역이

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목회

라는 개념과 선교라는 개념에는 분

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왔다. 하지만 다문화 시대를 통해서 

교회내에는 “자국민” 뿐만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함께 교회공동체의 일

원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목회자는 자연스럽게 이주민을 돌보

고 양육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행위

가 미래에는 선교에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다문화 목

회는 “현지인 선교사를 양육함과 동

시에 파송”하게 되는 중요한 사역의 

장점을 국내에서 실현할수 있게 되

었다. 선교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은 현지인을 양육하여 자국으로 

파송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

다 현지인 선교사를 본국으로 파송

하게 되면 선교지에서의 문화적 언

어적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뿐 

아니라 더욱 효과적인 복음전파의 

결과를 기대할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다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와 선교

전략은 지금 이시대 교회 모두가 함

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지상과

제이다. 

끝으로 필자는 지금의 시대적 위

기속에서 기독교는 또 다른 도전과 

과제를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과 미국내의 이주민들은 

자국민들의 종교와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시대로 세상은 어

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한 언론에 따르면 이슬람은 2020

년 까지 미국을 해체할 것을 전략화 

하고 있다고 한다. 미 외교 전문지인 

“린 폴리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슬람 신자는 세계 중요 종교 중 가

장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GMS 와 OM 선교회 소속으로 이집

트와 영국에서 20년 넘게 선교사로 

활동한 유해석 선교사는 현재 유럽

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기독

교가 아닌 이슬람이며 향후 15년 안

에 한국의 이슬람 인구 또한 약 100

만 명에 육박하게 될것이라 예측하

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교회는 자국

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전파 사역

만을 고집할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다. 이제는 자국내 거주 이주민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필수적 

목회의 비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

워진 변화라는 사실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사명

을 깨닫지 못한다면 마치 우리 속담

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말과 같이 언제 우리가 거주하는 본

토가 이슬람화될지도 모르는 현실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최근의 ISIS 테러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ISIS 테러 사건

의 잔혹성 때문에 이슬람들이 개종

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상은 변하

고 시대도 변화 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

협하는 이주민들과의 영적전쟁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다

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명령에 순종하여 다문화 전도와 선

교의 결실을 맺어야 하겠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과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9-20)

2016학기 Christian Preschool 자체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을 초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며  Preschool운영에 
열정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     격:원장 Director License 소지자
            State Policy 규정에 의해 
            Preschool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경험자

제출서류: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제 출 처:선한목자교회
            우편접수: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메일접수:info@sunhanchurch.com

문     의:(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원장 초빙Christian Preschool 다문화 사회와 기독교
다문화선교 

송  재  호   목사

하늘샘교회

김  영  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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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채널

°케이블	위성	방송	기준Arirang TV - HD 기기	요구	

어떤 케이블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오늘 전화하세요!

월
$38.98*

KoreanDirect™ 패키지 + PREFERRED CHOICE™ 패키지
오직 DIRECTV에서만 14개 한국채널과 145개 이상 영어채널이

12개월간.	*자동	청구서	결제	가입	및	24개월	약정	필요.**	플러스	추가	요금.

1.877.602.0490

개 한국채널

개 한국채널

개 한국채널 

케이블의 따분함을 날려버리세요. 케이블의 따분함을 날려버리세요. 케이블의 따분함을 날려버리세요. 케이블의 따분함을 날려버리세요. 케이블의 따분함을 날려버리세요. 케이블의 따분함을 날려버리세요. 
연말연시에는 신나는 디렉티비!연말연시에는 신나는 디렉티비!연말연시에는 신나는 디렉티비!

*패키지 오퍼:	12개월간	기본	패키지	가격에	즉석 청구서 크레딧이	포함됩니다.	고객님은 구입 시 조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패키지와 자동 청구서 결제를 반드시 활성화하고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모션	가격이	적용되는	12개월	후,	고객이	서비스	변경을	위해	DIRECTV에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모든	서비스는	자동으로	연장되며	그	시점부터	일반	가격이	적용됩니다(KoreanDirect $28.99/월，PREFERRED CHOICE $48.99/월).	PREFERRED CHOICE	패키지에는	자격이	되는	WorldDirect	인터내셔널	선택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일반 TV 서비스 규정:	DIRECTV	고객 동의서 및 장치 리스 동의서가 적용됨.	고객님은	기본	월$29.99 TV	패키지	또는	그	이상,	또는	인터내셔널	서비스	번들을	유지해야	함.	모든	HD DVR에는	어드밴스	리시버	요금(월$15)이	부과됨.	DIRECTV	리스로부터	TiVo HD 
DVR에	대한	TiVo	서비스	비용(월$5)이	요구됨.	각	수신기	당	및/또는	Genie Mini/DIRECTV Ready TV/Device에	대한	월$6.50의	비용이	고객의	어카운트에	청구됨.	$19.95의	핸들링	및	배송	요금이	적용될	수	있음.	수신기	당	비활성화	비용	$150이	발생할	수	있음.	
세금은	포함되지	않음.	프로그램,	요금,	거래	약관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	설치:	스텐다드	전문	설치는	최고	방	4개에	한함.	맞춤	설치	시	요금	추가.	설치	비용은	세금	조정이	적용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directv.com/legal방문	또는	1-800-DIRECTV으로	전화.	
©2015 AT&T Intellectual Property. 저작권	보유.	AT&T, Globe	로고와	모든	DIRECTV	마크는	AT&T Intellectual Property	와	AT&T	계열	회사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오퍼는 2016년 1월 27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신규	가정용	DIRECTV	고객에게만	해당됩니다(장치	리스	필요).	신용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MA와	PA	제외).	조기	해지	수수료(최대	$480)가	남은	일수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장비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배회복운동 선정 

2015년 12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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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회복운동(Nyskc Movement)을 주도하고있는 Nyskc World Mission(NWM)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활동한 것

들을 종합하여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12개의 뉴스를 선정, 발표하였다. 본부 관계자는 “2015년은 Nyskc 운동을 

시작한지 23년이며, 컨퍼런스를 시작한지는 20년이 되었다. 예배회복운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3년 동안 진행되

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동안 한 걸음씩 차곡차곡 기초와 기본을 세

워가며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신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 운동이 전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

겠는가?”라 전했다. 이 운동은 1993년 뉴욕에서 시작되어 전 미주와 유럽과 중동,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

앙아시아 국가들에 이어 러시아, 중국, 한국, 인도차이나 반도국가들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펼

쳐져 나가고 있다.                                                                                  문의) www.nyskc.org, 845-355-8829

<Nyskc-나이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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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  지 역 

 “할머니·할아버지 찬송가 경연대회”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장애우사랑교회(담임 오진형 목사) 주

최 ‘할머니·할아버지 찬송가 경연대회’가 

지난 19일 LA한인타운 중앙양로병원에

서 열렸다.

이 대회는 연로한 어르신들께서 찬송

가를 통해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

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취지로 해마

다 열리고 있다. 

올해는 찬송가 364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했다.

이날 오진형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

배는 이기원 장로 기도, 김영실 집사 성경

봉독, SBSB악단(단장 이재욱) 특별순서, 

김창식 목사의 ‘예수님 나심은 이러하니

라’(마1:18-25) 주제 설교, 박응태 목사

의 축도 순으로 진행된 후 찬송경연대회

로 이어졌다.

LA사랑의교회, 나성열린문교회, 주님

의영광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마동환변

호사그룹, 한영재 사장, LA임마누엘교

회, 주님의교회, 이동현 집사 등이 이 찬

송가경연대회를 위해 협찬하며 어르신들

을 위로했다. 

찬송경연대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절제상: 박환갑 △온유상: 이정완 △

충성상: 하영선 △양선상: 김진순 △자

비상: 김순희 △오래참음상: 전창애 △

화평상: 조수정 장로 △희락상: 김정림 

△사랑상: 김창래 장로 △참가상: 2명  

                          이영인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7:30

신현호 담임목사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 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류종길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헌성 담임목사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

김광삼 담임목사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정오11:00

수요집회 오후7:00 

정우성 담임목사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오전 11:2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연제선 담임목사김기섭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LA 온하늘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한천영 담임목사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1부 오전 8: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나성동산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한기형 담임목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주일예배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산타모니카찬송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김경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산타모니카찬송교회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조인수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윌셔와 윌톤 옆) T.(213)380-0071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베네핏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김범수 치과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찬송가 경연대회를 마친 후 양로병원 어르신들이 푸짐한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5시 토랜스에 위치한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Young Artists Orchestra(YAOLA) 크리

스마스 콘서트가 열렸다.

YAOLA의 Artistic 디렉터 다니엘 석 

집사(주님세운교회)의 지휘로 크리스마

스 캐롤과 클래식 곡들, 영화 주제가 등 

다양한 레퍼토리가 연주되어 함께한 300

여 명의 관중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선사

했다.  

Young Artists Orchestra(YAOLA)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음악문화로 섬기기 

위해 주님세운교회에서 후원하여 탄생

한 오케스트라다.

모든 참가객들은 1시간 30분여에 걸친 

공연을 감상하며 감동스런 음악을 즐겼

으며, 한 곡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Young Artists Orchestra(YAOLA)

는 지난 2014년 10월, 토렌스 주님세운교

회와 지휘자 다니엘 석 집사가  유스를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범커뮤니티를 

위하여 창단하였다.  오케스트라의 목적

은 앞으로의 꿈나무들에게 좋은 음악, 역

사, 에티켓, 인성 교육, 문화 등을 가르치

는데 있다.  

오케스트라의 미션은 여러 공연을 통

한 커뮤니티를 섬기는 봉사 프로그램이

다. 모든 아이들에게 오픈 되어 있다. 

2016 년 1월 9일 부터 새 시즌을 시작

하며 4월 공연을 위해 연습에 들어간다. 

영 아티스트 오케스트라는 다민족 그룹

이며  학생 10살부터 18살까지 오픈되어 

있다.

문의는 전화 310-325-4020 이고 웹사

이트 www.yaola.org를 참조하면 된다.

“영 아티스트들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구세군나성교회가 올해도 지역주민들

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었다. 

이 교회는 지난 21일 교회 인근 지역 저

소득층 가정을 초청해 함께 식사하고 부

모들에겐 양손 가득 식료품을, 어린이들

에겐 장난감을 선물했다. 이 교회는 한인

교회이지만 이날 참석한 이들은 모두 흑

인 혹은 라티노였다.

지난 해에는 120여 가정에서 400여 명

이 참석했지만 올해는 400여 가정, 1,200

여 명이 행사에 등록했다. 한 해 만에 무

려 3배나 규모가 커진 셈이다. 행사를 열

기 며칠 전 참석자들의 등록을 받고 실

제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한 후 행사로 초

대했다.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되자, 월요

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시간  

600여 명이  교회 본당을 가득 채웠다. 

그 후 함께 예배를 드린 후, 각종 선물이 

전달됐다. 즐거운 식사 시간도 있었다. 

구세군나성교회는 현재 자선냄비 모금

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담임 이주철 사관

은 “불경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모금이 쉽지 않다. 그러나 우

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김준형 기자

이 행사에 방문한 한 여성이 자녀들을 위한 선물을 고르고 있다.

구세군나성교회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나눠줘

주님세운교회 Young Artists Orohestra(YAOLA)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지난 13일 이 교회 본당

에서 열렸다. 



성 탄 축 하 제 511호2015년 12월 24일 목요일10



제 511호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11성 탄 축 하



제 511호2015년 12월 24일 목요일12  교 계 뉴 스

L A 동 부 , 팜 스 프 링 스 지 역

몽족 어린이들이 20일 주일 오후 소망장로교회에서 열린, 한인들과 함께 한 성탄예배에서 한국어로 

찬양하고 있다.

“한인·몽족 성탄예배 함께 드려” 
프레즈노의 몽족 어린이들이 20일 LA

를 찾아와 한인들과 성탄예배를 함께 드

렸다. 대부분의 순서가 영어로 진행됐지

만 특별 공연 시간에는 오히려 몽족 어

린이들이 한국어로 “아리랑”과 “주님 다

시 오실 때까지”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

고 몽족 전통 공연도 선보였다.

몽족은 원래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태국 국경의 산악지대에서 2,000년 이

상 살아온 소수민족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에 협력했지만 미군이 철수한 

후, 거주지에서 박해를 받게 되고 일부

가 미국으로 망명했다. 현재 미국에는 

약 26만 명의 몽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6만 명이 프레즈

노에 있다.

사회적 약자층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은 물론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선교하고 돕기 위해 수년째 LA

에서는 LA사랑의교회, LA온누리교회, 

소망장로교회, 북가주에서는 산호세뉴

비전교회 이렇게 총 4개 한인교회가 매

주 1번씩 돌아가며 프레즈노를 방문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이번 성탄절에는 

30여 명의 몽족 어린이들이 LA를 방문

해 함께 성탄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 예배 후 몽족 어린이들은 3박4일간 

LA 지역 3개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숙

식하며 크리스천 가정을 경험하고 사랑

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예배에 참석했던 김기섭 목사

(LA사랑의교회 담임)는 “4개 한인교회

가 연합해 한 주씩 몽족을 섬기고 있다. 

한번 방문 때마다 50-80명의 몽족 어린

이들을 만나는데 그 중 30명이 LA를 방

문하게 됐다. 한인 가정들이 몽족 어린

이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대뉴욕지구한인교회목사회(회장 김영

환 목사)가 21일 오전10시 뉴욕효신장로

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성탄축하

예배 및 제44회기 이취임식’을 열고 성

탄의 기쁨을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는 한

편, 기도하며 섬기는 목사회로 이끌어 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1백 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예배드리며 목사회의 새로운 출

발을 축하했으며 신임회장 김영환 목사

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목회자들을 어

떻게 섬길 것인지 기도하며 행동하겠다”

며 진심이 담긴 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상태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성탄축하예배가 진행됐다. 

말씀을 전한 장석진 목사는 ‘지도자의 

영성이 사역의 인프라를 결정한다’(민 

27:15-20)는 제목의 설교에서 백두한라

기도회 등 기도운동의 불씨를 피운 전임 

회장단을 격려하는 한편, 기도와 영성을 

위해 노력하기를 다짐하는 44회기에 대

한 기대를 나타냈다.

성탄축하 예배에 이어 김진화 목사(총

무)의 사회로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파 사 데 나 , 라 크 라 센 타 , 라 캐 냐 다 , 글 렌 데 일 , 밸 리 , 벤 추 라 지 역 

사 우 스 베 이  지 역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주일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구역모임 매월 1회
한글학교(토) 오전 10:30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빌1: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 가 주 샬 롬 교 회남 가 주 샬 롬 교 회

김준식 담임목사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정상용 담임목사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서보천 담임목사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박성규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청년부예배EM 오후 1:30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0:00(장년)
              오후 2:00(청년) 
KM예배 오후 3:00(청년) 

19950 Mariner Ave., Torrance ,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김바울 담임목사장애우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www.dreamumc.com

드림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류준영 담임목사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정영희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영성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 혁 담임목사

주 안 에 교 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휠로우쉽홀)
            오후12:00 (본당)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후 6:30 (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최호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이호민 담임목사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교회

주일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후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7:45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박신철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이춘준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이희철 담임목사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김성민 담임목사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교회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이승준 담임목사

T. (760) 636-2675 / pspkmc.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뉴욕목사회 44회기 이취임식”

뉴욕목사회 44회기 이취임식이 지난 21일 오전 10시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렸다.

김영환 회장 … 뉴욕목사회 발전위해 기도하며 섬기겠다

신구임원 교체. (왼쪽으로부터)신임 목사부회장 최용주 목사, 신임 장로부회장 김석동 장로, 신임회장 

변인복 목사, 김병규 목사, 정준영 목사, 최요한 목사, 최재우 장로

시애틀 기독교회연합회는 지난 21일 

시애틀 명성교회에서 제35차 정기총회

를 개최하고, 2016년도 회장으로 변인복 

목사를 선출했다. 

이와 함께 신임원단으로 목사부회장

에 최용주 목사(시애틀 은혜장로교회), 

장로부회장에 김석동 장로(시애틀 형제

교회)를 선임하고, 총무와 서기 및 기타 

임원 선출은 신임 회장단에게 위임했다.

시애틀 기독교회연합회는 2016년 시

애틀 지역 교계 연합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교회의 부흥 및 영적 각성과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변인복 목사는 “모두가 손잡고 복음의 

진리를 전파해야 한다”며 “개교회 주의

를 넘어 불신자 전도를 위해 교회의 연

합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브라이언 기자  

시애틀기독교회연합회 
신임 회장에 변인복 목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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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국민들이 ‘동성결혼 합

법화’는 ‘반대’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

를 다시금 표명했다. AP통신과 가디

언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민투표를 통

해 63.4%가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나

타났다. 

슬로베니아 의회는 그동안 결혼이 남

녀 간의 결합뿐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결

합’으로 정의되는 ‘개정 가족법’을 추진

해 왔다. 그러나 20일(현지시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38만 9천여 명(63.4%)가 

이 법안을 반대해 입법이 좌절됐다.

그러나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했던 

집권 중도좌파 현대중앙당(SMC)은 비

록 입법이 좌절됐지만, 동성애자 등을 

포용하는 사회(inclusive society)를 만

들기 위한 싸움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

를 내비췄다.

가디언 지는 보도를 통해 서유럽과 동

유럽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했다. 서유럽

은 동성애 권익을 보호하는 법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동유럽은 보수 성향이 

강해 이런 법안들이 쉽게 만들어지지 못

한다는 것이다.

한편, 슬로베니아에서는 동성 커플을 

‘동반자 관계’(civil partnership)로 인정

하지만, 입양 등 이성 부부와 완전하게 

같은 권리는 아직 인정 않고 있다. 지난 

2012년에도 동성결혼 합법화 등이 포함

된 가족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55% 반대

로 좌절됐던 바 있다.

이번 개정법을 의회가 내놓자, 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 측은 빠르게 대응, 입

양 문제 등을 놓고 반대 운동을 펼쳐 국

민투표를 진행토록 만들었다. 보수 성향 

제1야당 슬로베니아민주당은 동성결혼

은 위법이라 반대해 왔다.

특히, 가톨릭 교회 등의 지지를 얻은 

보수층은 법안 무효화를 위한 국민투표

를 추진했고, ‘위험에 처한 아이들’과 같

은 동성결혼 반대 단체들은 이 투표에 

필요한 4만 명의 서명을 만들기도 했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뤄진 국가는 미

국을 비롯해 전 세계 18개 국가이다. 

유럽 기독교인들 환대에 
무슬림 난민들 수백 명 개종

시리아 난민들. ©레팜(Refugees Family) 선교회 제공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하나님의 은혜교회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4부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남성수 담임목사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14515 Blaine Ave., Bell� 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김민재 담임목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공동체

예친교회

주일예배 오전 9:00 &11:5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후 2:30

18523 Arline Ave ., Artesia,  CA 9070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오병익 담임목사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남가주 벧엘 교회남가주 벧엘 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박재만 담임목사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남가주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고현종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디사이플교회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이 서 담임목사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오전 6:00 (토)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모임 : 7:20 PM(성경 66권책별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이 세대를 본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롬12:2)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롬12:2)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홍성준 담임목사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얼바인 한믿음교회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  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7:3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권혁빈 담당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l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아랍어 숙제에 분노한 학부모들
결국 학교 휴교령 불러와

미국 버지니아주 어거스타 카운티의 

모든 공립학교들이 아랍어 숙제에 분노

한 학부모들의 반발로 최근 휴교했다.

파리 테러와 미국 샌버나디노 총격 사

건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공

포감이 커진 상황에서, 교사가 “알라 외

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

지자이다”라는 내용의 문장을 써 오라는 

숙제를 내 물의를 빚은 것이다.

이 지역에 위치한 리버헤드공립고등

학교의 지리교사는 최근 학생들에게 아

랍어로 된 문장을 적어 주면서 직접 손으

로 이를 써 오라는 숙제를 냈다. 

아랍어로 된 문장은 이슬람교의 신앙

고백인 ‘샤하다’(알라가 유일신인 것을 

외우는 기도문)였다. 해당 교사는 이 문

장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를 암송

하게 하거나 믿는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며 반발했다. 또 이 지역 주민 2만 4천 명

은 해당 숙제를 내준 교사를 해고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학교에 항의 전

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냈다.

이를 보도한 CNN은 “이슬람 극단주의

자들의 잇따른 테러로 공포감이 커진 상

황에서, 학교가 알라를 유일신으로 가르

치자 대부분의 기독교인인 학부모들이 

분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교사는 비판 여론이 매우 거세지

자 “세계 종교 교재에 나와 있는 지도서

대로 숙제를 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아랍어 필기체를 손으로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 주려 했을 뿐 다른 의도

는 없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

속되자, 학교 당국은 17일 샤하다를 세

계 종교 커리큘럼에서 삭제하고, 학생들

을 개종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내

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학교를 겨냥한 협

박 메일이 빗발치자 버지니아주 어거스

타교육국은 증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구역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18

일까지 휴교령을 내렸다. 리버헤드학교

의 셰릴 라포트 교장과 그 일가족은 경

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동유럽 슬로베니아
국민투표 통해 동성혼 합법화 무산

이라크와 시리아의 무슬림 난민들이 

유럽 기독교인들의 환대와 헌신으로 예

수를 영접, 개종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

는 은혜로운 소식이다.

지난 17일 기독교구호선교회(Chris-

tian Aid Mission) 이라크 지부의 한 디

렉터는 “기독교의 원칙과 역사를 가진 

유럽 국가들이 한 명의 난민도 수용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동 국가들과 

비교되면서, 이슬람에 대한 난민들의 마

음이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많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난민

들이 SNS를 통해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중동 국가들을 비난하고 있으

며,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난민들을 받

아들이고 환영하면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 지난 몇 달 동안 수백 명의 무슬림 

난민들이 개종했다고 한다.

이 디렉터는 “이슬람국가(IS)의 만행

은 코란과 이슬람 율법에 따른 것”이라 

말하고, 이것이 드러나면서 많은 무슬림

들이 이슬람에 등 돌리고 예수께 돌아오

고 있음을 증거 했다. 그는 “매일 예수를 

영접한 무슬림들의 간증을 듣는다”고 말

하고, 난민이 된 자신의 친구도 “기독교

인들에게서 모든 사랑, 존경, 감사를 발

견했다. 그들에게서 순수한 마음과 진심,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디렉터는 이 친구가 아테네로 가던 

도중 전화통화로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물었고, 자신의 삶을 예수께 

내어 드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와 그의 아내는 기도하면서 

주께서 자신들의 마음에 오셔서 새 삶

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했

다고 전했다.

한편, 레바논의 한 선교 사역자는 금요

일 저녁마다 난민들에게 커피를 제공하

고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기도함으로 병으로부터 나았

던 무슬림 난민 가정의 경우를 예로 들

면서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을 종종 확인 

한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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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설레

이고 기쁨으로 기다려지는 월(月)

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과연 몇 월

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이라고 말 

할 것이다. 그 이유는 12월은 휴가

의 달이기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12월은 주변의 가난한 자, 

고아, 병든자, 과부들을 위로하고 그

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나눠주며 예

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나눔과 사

랑의 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값진 것

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

님과 동등됨을 내려 놓으시고 이 땅

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

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있

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월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달이며 축복의 

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12월이 시작되면서부터 

크리스마스 기간이 다가오면 대중 

매체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주제가 아닌 산타가 등장하여 

고객들에게 쇼핑을 위한 지갑을 열

게 하는 것이 주제가 되버리고 만

다.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가 주인

공이 되어 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안

타깝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

는 성탄절 주간이 되면 연인들 간에

는 로맨틱한 사랑이 더 의미있어지

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서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고 선물을 교환을 한다. 

또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로맨

틱한 영화를 보면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많은 장미 꽃송이와 다이

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는 박스를 열

어 사랑의 고백과 결혼을 위한 청혼

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여인

들은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다이아 

몬드 반지를 보는 순간 감동을 받아 

남자의 청혼을 받아 준다.

그러한 장면을 볼 때마다 다이아 

몬드를 남자에게서 받는 여자들은 

정말로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를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사

람들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 그

런 사람들은 보통 이상의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 보았다. 

그들은 보통 이상의 사람들이 아

닐까 생각해 본다. 그 이유는 필자는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다이

아몬드 반지를 선물한 적이 없기 때

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자신을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

고 여긴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도 

12월이 되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고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지만 

삶의 현실은 마음의 생각과는 달리 

그리 녹록지 않다. 

특히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12월은, 축복의 달이라기 

보다는 마음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슬픔의 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

람들도 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12월, 산타가 

누군가에게 찾아가 선물을 주는 세

상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

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움의 그림자

아래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들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사

람들에게 파라다이스를 꿈꾸며 열

심히 살아가라고 하지만 진정한 파

라다이스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 보통 사람,  

부유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사

랑을 꿈꾸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이며 무엇일까? 그

것은 진리이시며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그리스

도는 “보통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다. 그리스도가 특별한 선물

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이시고 주님은 아주 평범하며 보통 

사람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의 계획은 보통 사람을 사용하신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는 청년과 약혼한 어린 처녀였으며 

그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

네에서 살았다. 그런데 어느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녀에게 말하

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

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누가복음1:31-33) 천

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하고 떠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확신

을 주는 말을 한다. 그것은 바로 “하

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

느니라.”(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 말을 들은 동정녀 마리아는 천

사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예라고 

말을 할 때까지는 아마도 수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었을 것이다. 

‘아니 정혼한 요셉과 잠자리도 하

지 아니한 나에게 이런 일이 과연 

주어질 수 있을까?’, 또 ‘ 과연 사람

들에게 예수의 잉태를 어떻게 설명

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남편이 될 

요셉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

가?’ 이러한 반복된 갈등속에서 마

리아가 확신을 갖게 된 것은 “하나

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

다”(눅1:37)는 말이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

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겠다

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천사 가브

리엘에게서 듣고 그녀는 특별한 선

물을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 것은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인품이나 그녀가 특별한 유

업을 받을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보통사람

들과 마찬가지고 죄와 씨름하는 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을 보면 그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며 은

혜인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

과 은혜는 수학에서 제시하는 어떤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이며 놀라

운 축복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언제나 인

간이 계획한 것보다 뛰어나시고 놀

랍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결과로 보

여 주실 때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을 평범한 보통 여인에게 인간의 죄

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

스도를 잉태 하게 하신 것은 가장 

귀한 선물이 그녀에게 부여된 것이

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

하는 기쁨을 가질 때, 그녀의 아들

이 십자가 상에 죄인들의 죄값을 치

루기 위해 십자가의 질고를 짊어지

고 가시면류관과 6인치의 못에 찔

려 죽으시는 고통을 보게 될 것이라

는 것을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다. 

마리아를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총을 내리시는데도 현실의 삶은 

여전히 고통의 연속이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고통스런 삶을 경험하고 있다

면 얼마든지 세상에 대한 불평과 절

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느끼

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들

의 의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계속적

으로 일하고 계신다. 보통 사람인 마

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

을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것

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기

쁨으로 맞이할 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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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릭사이드교회 한인담당

보통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
●성탄절 칼럼

잘했어,잘 견뎌냈어
한 해의 끝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

는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올해도 

어김없이 또 쓰게 된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범죄와 전쟁들, 사고와 외상들, 희망

을 잠식한 절망의 시간들이 매일 뉴

스로 흘러 나왔다. 살아 있는 것이 

기적과 같을 정도로 말이다.

상담 전문가로서 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픔이 극심한 이들의 

치유에 동행하는 일이다 보니, 아프

고 슬프고 힘든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되어 더욱 고단한 한 해였다고 

느끼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많은 눈물을 흘렸고, 가슴을 후벼파

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며, 수많은 불

행을 함께 느끼며 힘들어했었다.

그러다 어느새 겨울이 되어 흰 눈

이 내렸고, 그 눈을 맞으며 하얗게 

변한 넓은 들판에서 두 손을 들어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벅차게 누

리기도 하고, 이만큼 살아냈다는 기

쁨도 느끼게 되었다. 너무 많이 아

파서 죽고 싶어했던 이들이 점점 더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환한 

얼굴이 되었을 때, 나는 치유자로서

의 행복감과 보람을 느낀다. 나 역시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많

았지만, 그(그녀)들 때문에 또다시 

힘을 얻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 그

리고 내가 나에게 “잘했어. 참 잘했

어”라고 말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슬픔이 흐르고 있다고 느끼

더라도, 아직 마음의 상처가 다 해결

되지 않았다 해도, 괜찮다. 자기 자

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면 좋겠다. 

“잘했어. 잘 견뎌냈어” 이 격려의 

한 마디가 남아 있는 치유를 더욱 

완성해 주리라 생각한다. “나는 아

직도 이 모양이야. 또 한 해가 가도

록 내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았어”

라고 자책하고 자학하는 생각들이 

치유를 더욱 방해하는 것이다. 

아직 부족해도, 가야 할 길이 남

아 있다 해도, 못마땅한 생각이 들더

라도, 이만큼 살아내고 견뎌내고 삶

의 힘겨운 순간을 지나온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격려의 말을,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마지막 시간 앞에

서 매일 매시간 해 주어야 한다. 그

래야 새로운 한 해를 설레며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

씀하신다. “나는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나는 사랑의 본질

이며 내 사랑을 너에게 주며 영원히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하는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우선 스

스로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몇 날 동

안, 매일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영

혼에 쏟아부어 주자. 힘든 시간을 잘 

견뎌냈다고. 참 잘했다고. 그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당신은 살아남았고 

살아왔으며 또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당신은 결코 못난 사람이 아

니다. 결코.

내가 나에게 충분히 말했다면 그

런 후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말

해 주자. “힘든 한 해의 시간을 잘 견

뎌왔고, 잘 살아왔어요” “당신도 참 

잘했습니다”라고.

새해엔 또 다른 시련이 올 수도 있

지만, 위대한 사랑의 힘이 우리 모두

에게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게 할 

것이고, 아파서 너무 아파서 죽고 싶

어하는 이들을 살려낼 것이다. 두려

움의 발길을 걷어내고 새로운 태양 

앞에 눈부시게 나아가길 간절히 기

도하자. 그리하여 내년에는 더욱 행

복해지고 기쁨이 가득한 생애의 시

간들이 햇살처럼 반짝이며 나에게 

오도록 기회를 주자. 마음을 열자!     

강  선  영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강선영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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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적지 않다. 그들 중 자신의 생

명을 잃은 이들, 부인을 혹은 자녀

들을 잃은 이들도 적지 않다. 빈튼

(C. C. Vinton, M.D) 선교사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의료 선교사로 내한한 빈튼은 제

중원에서 진료하였고, 자주 지방 순

회진료를 하면서 복음 선교에 헌신

했다. 또한 주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회 서기로 다년간 봉사하면

서 1891년부터 1898년까지 있었던 

희의록을 자세히 기록으로 남겨 그 

기간 동안 북장로교회가 행했던 사

역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준 선

교사다.

그는 1891년 내한하여 1908년 선

교사직을 사임하고 귀국할 때까지 

의료 사역을 하면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했다. 그것은 

아들 Walter(1살)와 Cadwilard(4

살), 그리고 딸 Mary(6개월) 세 자

녀를 조선땅 양화진에 묻은 일이다. 

1903년에는 부인 Lefitia마저 생명

을 잃어 자녀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

에 같이 묻혔다.

저자 김인수 교수(전  미주장로

회신학대학교 총장)가 빈튼 선교사

의 편지를 번역, 출판한 이유가 바

로 여기 있다.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라도 그가 치른 값비싼 희생에 대해 

한국 교회는 빚을 갚아야 한다고 여

기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괄목할만

한 업적은 못 남겼다 해도 가족 네 

명의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한국 선

교에 헌신한 선교사를 한국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는 한때 제중원 원장으로 사

역했고 조선성서공회 창설에 공헌

했으며 기독교신문 The Christian 

News 편집주간으로 사역했다. 또

한 선교잡지 The Korea Field, The 

Korea Mission Field 편집에 수고했

다. 그리고 조선 나병환자 실태 조

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부산 나병

원 설립에도 공헌했다. 그는 1908

년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귀국하여 

1936년 뉴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을 받았다.

이 책 전반부는 빈튼 선교사가 엘

린우드(F.N. Ellinwood) 박사(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 실행이사)에게 

보내는 선교편지를, 후반부는 그 영

문 원본을 차례대로 싣고 있다.

조선에 도착한 직후인 1891년 4

월 10일자 편지를 보면 “…배설물과 

비위생적인 물질에서 나오는 병균

과 그리고 끊임없이 암반 위 토양층 

아래로 스며드는 쓰레기들에서 나

오는 병균과 세균들이 득실거립니

다. …”라고 표현할정도로 그 당시 

조선의 의료상황은 아주 형편없었

다. 하지만 같은 편지 내용 중 “…한

국인들은 제가 확신하건데 아주 쉽

게 복음을 받아 들일 뿐 아니라 신

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흥을 암시하

기도 했다.  

한국 선교를 위해 가족 넷을 잃은 

선교사는 빈튼이 처음이자 마지막

이다. 그는 한국 선교 역사의 숨은 

보화이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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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고난은 나의 밥이다          
이복자 | 예찬사 | 224쪽 

저자는 요즘 교회에

서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들

을 치유하기 위한 적

극적인 믿음과 기도

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는 모든 죄를 사하심

과 동시에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

셨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치유사역도 영적 

전쟁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성령세례와 권

능을 힘입어 귀신의 세력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승리케 하는 소망의 복음을 증

거하고 있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                 
박성근 | 두란노 | 296쪽    

밤에서 아침으로, 어

둠에서 빛으로 나아

가려면 말씀만이 우

리가 붙잡아야 하는 

해답이라는 것. 이 

책에서는 부드럽지

만 확고하게 우리 영

혼을 깨우는 박성근 

목사의 설교를 통해 우리 마음에 잔잔

하게 울려 퍼지는 위로와 감사와 도전

을 전한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영혼의 

밤, 그 요란한 것들 뒤에서 세미하게 들

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기를 바

라는 소망을 담았다.

사람이 여물어 교회가 꽃피다        

 이국진 | 홍성사 | 192쪽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암울한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품고 

묵묵히 여물어 가는 

이들이 있다. 이 책

은 소리 없이 여무

는 그런 이들을 격

려하는 따뜻한 시선과, 한국 교회의 어

두운 단면을 파헤치는 예리한 시선이 맞

닿아 있다. 작고 평범한 것에서 아름다움

을 찾아내는 저자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

기에서 옹골진 지혜와 깊이 있는 영성을 

이끌어 낸다.

씨를 심고 영으로 기도하고           
오랄 로버츠 | 서로사랑 | 332쪽   

오랄 로버츠는 예

수 그리스도의 복음

을 50년 이상 전파

하였다. 그는 하나

님의 치유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

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로버

츠 박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에

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의 위대한 

사랑과 돌봄의 개인적인 어루만짐이 있

다. 그는 이 책에서 긍휼하심을 나타내

는 하나님의 능력을 열 수 있는 감추어

진 열쇠를 보여주고 있다.

“세 자녀와 부인을 양화진에 묻고 조선땅 선교에 헌신한 삶”
한국 초기 선교에 공헌한 빈튼 의료 선교사의 선교편지 모음집    

신간추천

 빈튼 의사의 선교편지

김인수

쿰란출판사 | 498쪽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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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은 한 해를 

마감하는 의미와 함께 기쁨과 벅찬 

감동을 선사하지만, 목회자들에게

는 고민거리일 수 있다. 

물론 1년 전 설교를 다시 찾아볼 

성도는 많지 않겠지만, 본문 선택부

터 메시지까지 ‘달라야 한다’는 생

각에 휩싸이다 보면 페이스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적으

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설교

를 해 왔는지 찾아보는 일은 도움

이 된다. 

<찰스 해돈 스펄전의 크리스마

스 메시지>는 ‘설교의 황태자’로 

불린 19세기 목회자 찰스 스펄전

(Charles H. Spurgeon)의 크리스마

스 설교 10편을 수록하고 있다.

그 첫 메시지인 1857년 12월 20

일 주일 오전의 ‘첫 번째 크리스마

스 캐럴’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후 

천사들의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

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

화로다(눅 2:14)’에 대해 교육적·

정서적·예언적·교훈적 고찰을 시

도하고 있다.

스펄전 목사는 “비록 청교도의 

계승자인 우리가 성탄절을 다른 어

느 날과 다름 없이 보내거나 어떠

한 종교적 분별력을 갖고 지키지 

않더라도, 매일이 성탄절인 것처럼 

믿고 또 매일을 성탄절로 지키기를 

바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천사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 “여러분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혹 빠른 시간 안에 화해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당장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탄절을 평화롭게 지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며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를 방해하

는 어떤 것이 있다면, 당신의 방으

로 가서 주님께 평화를 달라고 기

도하하라. 그것은 이 땅의 평화이

면서 당신 마음속의 평화, 당신과 

거하는 평화, 당신 주변 동료들과

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

는 평화”라고 전하고 있다.

이 외에도 1859년 ‘크리스마스에 

생긴 한 가지 질문(사 9:6)’, 1862

년 ‘빈 방이 없었다(눅 2:7)’, 1863

년 ‘크리스마스를 위한 거룩한 사

역(눅 2:17-20)’ 등과 1884년 12월 

설교한 ‘위대한 탄생과 우리의 성숙

(갈 4:3-6)’까지 설교문 10편 전문

이 공개되고 있다. 앞서 발간사에

서는 스펄전 메시지의 특징을 ‘감

각적 호소’로 규정하면서 분석해 

주고 있다. 

                 이대웅 기자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이사

장 이성희 목사, 이하 사업회)가 추

진 중인 ‘손양원 전집 발간’의 첫 결

과물인 <손양원의 옥중서신>을 발

간했다. 

손양원 목사가 일생을 통해 보여 

준 자기희생적 사랑과 용서의 정신

을 한국교회와 사회에 널리 알리고 

후대에 계승하여 정신문화로 발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 사

업회는, 이사장 이성희 목사와 연구

진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전 서

울 연동교회(담임 이성희 목사) 카

페 다사랑에서 이를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책은 1부 현대어 원본과 2부 활

자화·사진 원본으로 구성됐으며, 

손양원 목사가 일제 시대에 감옥에 

갇혀 가족 등과 주고받은 서신 73

통 전문을 수록하고 있다. 연구진은 

애양원에 전시된 친

필 유고들의 유리를 

해체하고 전문 업체

에 맡겨 고해상도 사

진 촬영과 스캔 작업

을 진행했으며, 완료 결과 총 분량

이 6,700쪽에 달했다.

이사장 이성희 목사는 “아시는 대

로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잊

을 수 없는 순교자이면서, 좋은 신

앙과 인격을 가졌던 분이셨다”며 

“전집 발간을 위해 여수 애양원과 

성산교회가 소장한 모든 기록들을 

디지털화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감사했고 자부심을 느꼈다”고 밝혔

다.

이 목사는 “손 목사님의 기록을 

검토하면서, 남긴 글들만 갖고도 한

국교회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

다”며 “한국교회에 좋은 순교자이

자 신앙인 선배가 있다는 자체가 자

랑스럽고 감사한 일로, 총 10권 내

외를 출간할 예정인데 한국교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앞으로 ‘순교’

까지는 아니더라도 ‘순교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환경이 될 것”

이라며 “책 발간을 통해 이러한 정

신과 신앙으로 한국교회를 섬길 분

들이 많이 나온다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역과 해제를 함께한 이치만 교

수(장신대)는 “가장 힘든 작업이 손

으로 쓴 글씨들을 활자화하는 것이

었다”며 “글자 자체가 해독하기 어

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편지가 오래

돼 훼손되거나 글자가 휘발된 경우

들이 있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

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

고했다. 

이 교수는 “친필 유고들을 더 연

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두 담아

낼 계획”이라며 “2010년 1차 조사 

때만 해도 옥중서신이 93편이었는

데 이번에 73편밖에 남지 않을 정

도여서, 서둘러서 작업하는 중”이

라고 했다.

영국 에든버러대학교에서 ‘순교

사(史)’를 공부한 최상도 박사는 

“손양원 목사님은 아버지인 손종일 

장로님과 서신을 교환하면서 가끔 

한자어를 빌려 쓰기(음차)도 했고, 

옥편에 나오지 않는 한자나 약어를 

사용하기도 했다”며 “한 글자를 풀

기 위해 짧게는 1주, 길게는 한 달간 

관련 한자 서적을 뒤진 적도 있었

다”고 회고했다.

연구 중 인상적이었던 서신에 대

해 최 박사는 “아버지인 손종일 장

로가 만주로 가시는 등 가족들이 뿔

뿔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옥중

에 있는 자신을 한탄하는 부분(책 

119쪽)이 나온다”며 “시대적 상황

을 신앙으로 이겨내려는 손양원 목

사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발간 작

업에 참여하지 않

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성희 목사도 

“아들 동인이와 손양원 목사님이 

옥중에서 주고받은 편지가 생각보

다 많았는데,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를 생각하고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

을 생각하는 등 부자(父子) 사이가 

굉장히 애틋했다”며 “그런 아들을 

먼저 순교자로 보낸 손 목사님이 어

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가슴이 아렸

다”고 말했다.

이치만 교수는 “아들 동인 앞으로 

보냈지만 사실 아버지에게 띄

우는 서신 내용 중, 출소 예정

일에 오히려 무기구금형을 받

은 날로 손양원 목사님은 물론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장면

이 있다(54쪽)”며 “그러나 손

양원 목사님은 오히려 가족들

을 위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를 번역하면서 손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사람인

지 느껴져 뭉클했다”고 밝혔

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서도 아픔을 억눌러 가면서 연

로하신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

음이 절절히 나타나는 장면”이

라며 “그동안 ‘손양원 목사님’

은 한국 기독교의 큰 인물이라

는 관념으로 다가왔다면, 서신에서

는 인간 손양원의 인간적인 모습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성희 목사는 “미국 

유학 전후 영락교회에서 일을 했었

는데, 옛날 주보를 정리하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한국

전쟁몇 주 전 손양원 목사님이   → 

“손양원 목사 ‘옥중서신’ 모두 디지털화”

손양원의 옥중서신   

이치만, 최상도, 임희국 편저

넥서스CROSS | 404쪽

‘손양원 전집 발간’의 첫 결과물

크리스마스 메시지

찰스 해돈 스펄전 

CLC | 312쪽

“크리스마스 설교는 어땠을까”
    찰스 해돈 스펄전의 크리스마스 메시지 

→ 영락교회에서 설교하셨던 기록

이 있었는데, 제목이 ‘순교의 각오

로 삽시다’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통해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때 순교당하신 게 아니라, 이

미 평생을 순교의 정신으로 사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

했다. 다음은 손 목사가 옥중에서 

쓴 한시.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

니(遠離本家入獄中) /깊은 밤 깊은 

옥에 깊은 시름도 가득하고(夜深獄

深滿愁深) / 밤도 깊고 옥도 깊고 

사람의 시름도 깊으나(夜深獄深人

愁深) / 주와 더불어 동거하니 항상 

기쁨이 충만하도다(與主同居恒喜

滿) /옥중 고생 4년도 많고 많은 날

이나(獄苦四年과多日) / 주와 더불

어 즐거워하니 하루와 같구나(與主

同樂如一日) / 지난 4년 평안히 지

켜주신 주님(過去四年安保主) / 내

일도 확신하네 여전한 주님(未來確

信亦然主)

                     이대웅 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이성희 목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도 박사, 오른쪽은 이치

만 교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감사가 담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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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a thousand youth and col-
lege students gathered in San Di-
ego from Monday to Thursday for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KCCC)’s annual missions confer-
ence, called ‘Higher Calling Con-
ference.’

KCCC has hosted an annual 
winter conference since 1996, and 
this year, the conference was cen-
tered on the theme, ‘Go Beyond.’ 
Organizers said in a press confer-
ence that they hoped to explore 
various ways God goes beyond 
expectations in his power and love 
toward his people, and to chal-
lenge the attendees to dream and 
take actions beyond their comfort 
zones in respons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he 
conference has seen progressively 

more involvement from local 
churches in attending and lead-
ing the conference. KCCC opened 
up its once-exclusive winter con-
ference -- which was then called 
‘Vision Conference’ -- in 2009, 
and rebranded it to ‘Higher Call-
ing Conference’ since. A consis-
tent number of some 600 to 700 
youths from local churches have 
been attending since then as well, 
according to Dong Whan Kim, na-
tional director of KCCC. This year 
also, while the conference saw a 
drop in the number of college stu-
dents, about 640 youths have reg-
istered and attended, he said.

“We believed it had potential 
to be a blessing to so many more 
people,” Kim explained. “The 
conference doesn’t exist just for 
KCCC, but for the fulfillment of the 
Great Commission. We’re hoping 

that it could continue to serve to 
be a good influence and blessing 
to local churches to encourage 
their young people to be mission-
minded.”

One development that occurred 
in this year’s conference is that 
most youth attendees were placed 
in small groups with leaders from 
their own churches. Up until this 
year, youths were placed random-
ly into hotel rooms -- which be-
came the attendees’ small groups 
throughout the conference -- along 
with other attendees regardless of 
church or college campus. 

“Youth pastors do like the con-
ference because students enjoy it 
and grow from it, and because the 
conference offers a lot of resources 
like big-name speakers, big praise 
teams and performances, that 
smaller churches can’t afford on 

their own,” said Jacob Cho, college 
pastor at New Life Vision Church 
in Los Angeles. Cho has been serv-
ing as one of the leaders for the 
youth track of Higher Calling Con-
ference since 2013. 

“But they did tell me that one 
downside to the conference was 
that there was a lack of church 
time because the students would 
spend a majority of their time with 
their small groups,” he continued. 
“Then after the conference, the 
whole experience kind of felt more 
like an individual one rather than 
a shared experience as a church.”

Asking churches to bring their 
own staff and to lead their own 
youth in small groups allows for 
the church to have more time 
together and grow together as a 
body, Cho said. He added that 
it also serves as a way for church 

leaders to make the content of ple-
nary sessions more accessible and 
understandable for the younger 
attendees.

This year, two lead pastors of lo-
cal churches in Southern Califor-
nia were also featured among the 
main plenary session speakers: 
Mike Erre of EvFree Fullerton, 
and Harold Kim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Higher 
Calling has generally been known 
to invite nationally known speak-
ers or leaders of major organiza-
tions, such as Eugene Cho of Quest 
Church (who also spoke this year) 
and Francis Chan.

Harold Kim said he welcomed 
the invitation to be involved this 
year because “there are better 
things that can be done when 
many people, churches, minis-
tries, come together.”

The Salvation Army Korean 
congregation in Los Angeles has 
once again set out to give Christ-
mas gifts to its neighbors in the 
community. 

The church hosted a Christmas 
service and meal on Monday, dur-
ing which toys and groceries were 
also given to the families who at-
tended.

Last year, some 120 families 
and 400 individuals attended the 

event, but this year, some 400 
families and 1,200 people were 
registered. In one year, the event 
grew three times in scale.

The church confirmed with those 
who were registered whether their 
financial status is considered to be 
low-income, and then officially in-
vited them to the event.

Despite the fact that the event 
began at 10 AM on a Monday, 600 
people quickly filled up the church 
sanctuary. After the worship ser-
vice together, various gifts were 

given, and the participants spent 
time together over lunch.

Meanwhile, the Salvation Army 
is also collecting donations through 
its distinct red Christmas kettles in 
the Los Angeles community.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that many are facing, it’s been 
difficult gathering donations this 
year,” said Ju Chul Lee, who leads 
the Salvation Army congregation. 
“But there are those who are un-
dergoing even more difficult cir-
cumstances than us.”

An online petition demanding 
the release of Korean Canadian pas-
tor Hyeon Soo Lim from imprison-
ment in North Korea was started 
on December 16, and as of 5:20 PM 
(PST) on December 23, the petition 
has over 51,300 signatures.

Lim, who was first arrested and 
detained in February during one 
of his regular trips to North Ko-
rea, was sentenced to hard labor 
for life during a 90-minute trial on 
December 16. He was found guilty 
of attempting to subver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Lim had traveled to North Ko-
rea over 100 times since the late 
1990s, according to sources close 
to him, on humanitarian trips 
involving work in an orphanage, 
noodle factory, and nursing home, 
among others.

“His trips were not political in 
nature,” the petition states. “The 
Canadian government needs to 
take strong, affirmative action 
NOW. If there is political will, Rev. 
Lim can be rescued. Please help us 
bring him home!”

“This is a chance for Canada to 

stand by its promise of protecting 
its citizens,” wrote Emma Lim, a 
signatory from New Haven, CT. 
“Prime Minister Trudeau needs to 
act now and show the world that 
we’ve moved past the Harper era 
of neglecting our citizens in un-
lawful detention. Canada is better 
than this.”

Lisa Pak, spokesperson for Rev. 
Lim’s family and church (Light 
Presbyterian Church), said that 
though Lim’s sentence is a harsh 
one, his supporters are hopeful 
that it would give more room for 
“diplomatic talks for his release 
[to] move forward rather than just 
stay in limbo.”

“We’re still asking people not 
to give up,” Pak told CNN. “We’re 
asking people to keep praying and 
we’re asking the government not 
to give up.”

Two Canadian diplomatic of-
ficials were able to meet Lim with 
a translator to confirm his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 which was 
found to be stable, according to 
Light Presbyterian Church’s lead-
ers who reported the information 
at a prayer meeting held at the 
church earlier this week.

Hmong children from Fresno 
came to Los Angeles on Sunday to 
celebrate Christmas together with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at Hope Presbyterian Church’s 
Sunday service.

Most of the service was carried 
out in English, with the excep-
tion of a special performance by 
the Hmong children, who sang 
‘Arirang,’ and ‘Until Jesus Returns’ 
in Korean. The church congrega-
tion showed their appreciation for 
the performance with a loud ap-
plause. The Hmong children also 
performed a traditional Hmong 
dance.

The Hmong are a people group 
that have lived in mountainous re-
gions along the borders of China, 
Vietnam, Laos, and Thailand for at 
least 2,000 years. 

Many of the Hmong people 
fought with the U.S. troops dur-
ing the Vietnam War, but when 
the U.S. evacuated its soldiers, the 
Hmong people were persecuted in 
their homeland and many fled to 
the U.S. Some 260,000 Hmong 
people currently live in the U.S., 
and among those, 60,000 live in 
Fresno.

Many of the Hmong are known 
to follow its traditional shaman re-
ligion, and also face financial diffi-
culties in the U.S. For many years, 
four Korean churches -- LA Sa-
rang Community Church, LA On-
nuri Church, Hope Presbyterian 
Church, and San Jose New Vision 
Church -- have been participating 
in rotations once per week to visit 
the Hmong people in Fresno and 
to share the gospel with them. 

From those visits, relationships 
among the Hmong community 

and Korean American churches 
were developed, and 30 Hmong 
children traveled down to Los An-
geles to worship with the Korean 
congregation on Sunday. 

After the service, the Hmong 
children also stayed for three 
nights at the homes of many of the 
Korean Christian families in the 
Los Angeles region.

“These four Korean churches 
have been coming together to 
serve the Hmong people once per 
week,” shared Kisup Kim, the se-
nior pastor of LA Sarang Commu-
nity Church. 

“Every time we visit, we meet 
about 50 to 80 Hmong children, 
and 30 of them were able to come 
visit us this time in Los Angeles,” 
Kim added. “It’s a great opportuni-
ty for Korean families to share the 
gospel to these children through 
thei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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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choose toy gifts for their children at the Salvation Army’s Christmas service that took place on Monday.

Over 1,000 youth and college students attended this year’s Higher Calling Conference at the Town & Country Resort in San Diego.

BY JUNHYEONG KIM

BY RACHAEL LEE

Salvation Army L.A. Gives Gifts to 
Neighbors in Surrounding Community

Korean and Hmong Worship Together to Celebrate Christmas

Online Petition Calls for
Canadian Gov’t Action

on Behalf of Hyeon Soo Lim
BY RACHAEL LEE

Korea Campus Crusade’s ‘Higher Calling Conference’
Challenges Youth and College Students to ‘Go Beyond’

This year, about 640 youths from local churches attended the conference.

BY JUNHYEONG KIM

Hmong children from Fresno visited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in Los An-
geles to celebrate Christmas together.

Christianity Daily will not be issued nex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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